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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장 중입니다. 쿠팡은 인구소멸 지역에 사는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물류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로켓배송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도심 생활이 부럽지 않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쿠팡 뉴스룸 팀이 고객 분들을 만나러 경상북도에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고객님들의 로켓 라이프를 들어봅니다.

경북 예천군 호명읍에 사는 이수용, 서경애 고객님
이수용: 여기는 농촌 지역이라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요.

서경애: (쿠팡은) 70대 시니어들이 보고 믿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무료 반품까지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수용: 쿠팡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쿠팡이 일상화되어 있고, 매우 편리합니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40683/


경북 예천군 호명읍에 사는 천혜진 고객님
천혜진: 제가 서울 마포에서만 31년 살았거든요. 처음에 진짜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큰 쇼핑몰을 가려면 여기서 한 40km 정도..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하는 막막함도 있는데, 여기도 쿠세권이 되면서 너무 편해진 거죠. 쿠팡을 통해서 월 30~50만 원 정도를
절약하고 있어서 쿠팡 월 이용료가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경북 예천군 호명읍에 사는 딸 최하율, 어머니 황은영 고객님
황은영: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한 4년 간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 이 지역에도 로켓
배송도 되는 상황이어서 너무 고맙고..

최하율: 저도 주로 (쿠팡에서)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많이 사달라고 해요.

황은영: 쿠팡이 저렴하고 질 좋은 곰곰, 탐사 제품을 쓰면서 생활비를 많이 아꼈거든요. 저 같은 워킹맘한테는 정말 쿠팡이 복지이
자 경제 지킴이에요!

딸과 동시에 : 최고입니다!



경북 안동시 길안면에 사는 김은정, 고태령 고객님
고태령: 쿠팡으로 농기구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저희 사과도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정: 주에 한 5번 이상은 이용하는 것 같아요.

고태령: 쿠팡플레이도 무료고, 쿠팡이츠로 먹을 것도 시키기도 하고� 쿠팡이 없으면 제 일상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쿠팡은 2026년까지 ‘전 국민 100% 무료 로켓배송’을 위해 3조 원 이상을 물류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
볼 수 있는 로켓배송은 고객님에게 더 나은 일상을 전합니다. 

연관 포스트: 도서산간 지역도 로켓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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